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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부평지하상가에 AI·5G 기반 안내로봇 등 15대 투입해 실증

- ‘AI·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’ 2단계 돌입 -

- 지난해 로봇 7대로 2,271건 실증, 인천기업 34대 로봇 판매 실적 등 성공 수행 -

- 올해 배송·웨어러블·안내로봇 8대 늘리고, 원거리 관제에도 도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산업통상자원부(전담기관: 한국로봇산업진

흥원)가 지원하는 ‘인공지능(AI)·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

증사업’ 2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
‘인공지능(AI)·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’은 국민 

편의증진 및 서비스 로봇 보급확산을 위해 병원, 공항, 철도, 대형마

트 등 국민밀접시설을 대상으로 로봇 융합모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

이다.

인천의 경우 총 18억 원을 투입해 부평역과 부평지하상가를 대상으로  

5종 15대의 로봇(배송, 감시정찰, 웨어러블, 안내, 제빵로봇)을 실증하

고 있는데,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인천교통공사(실증지원), 한국

전자기술연구원(원격관제시스템 구축), ㈜유진로봇(로봇개발), ㈜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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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(로봇개발), 푸드앤로봇 등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1단계인 지난 해에는 로봇의 운영관리 및 관제지원을 위해 부평 지하

상가 내 로봇실증지원센터를 개소하고, 배송로봇(물품 및 음료배송, 

폐기물 운반 등), 감시정찰로봇(역사 내 사각지대 순찰), 웨어러블 로

봇(작업자 업무보조) 등 7대 로봇을 활용해 총 2,271건의 실증을 추진

했다. 특히, 공공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현장에 4족 보행로봇을 직접 적

용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, 참여기업에서는 수요처 발굴과 함께 

배송로봇 34대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했다.

2단계인 올해는 배송로봇 2대와 웨어러블로봇 3대를 추가해 대상과 

실증범위를 확대하고, 안내로봇 3대를 신규투입해 지하상가 이용객을 

대상으로 지도정보 제공 및 길 안내와 상가별 마케팅 지원 등의 서비

스를 실증할 계획이다. 아울러 하반기에는 서구 청라에서 부평 현장

의 로봇을 제어하는 원거리 원격관제도 시도할 예정이다.

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“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, 인력 

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, 미래 신(新)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

핵심분야로 주목하고 있다.”며, “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

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로봇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 

나아갈 계획이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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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실증로봇 (5종 15대)

❶감시정찰로봇 :1대 ❷안내로봇* : 3대 ❸배송로봇 : 4대 ❹웨어러블로봇 : 6대 ❺푸드로봇 : 1대

[❶감시정찰로봇(4족 보행)] 계단주행기능 및 카메라, 센서를 통해 역무원을 대신해 
역사 내를 수시로 순찰하는 역할을 수행
[❷안내로봇] 시민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출구 및 상가 위치 안내
[❸배송로봇]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로봇에 접속하여 배송로봇을 호출하고, 
경로를 지정하여 물품을 싣고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을 통해 이동하는 기능 수행
[❹웨어러블로봇] 역무원 또는 지하상가 내 작업자가 반복적인 작업이나 교통시설 
보수, 고중량의 물건 이송작업 등을 할 때 착용하여 작업 수행
[❺제빵로봇] 무인시스템으로 로봇이 빵을 제조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제조한 빵 제공
[통합원격관제시스템] 5G통신망을 기반으로 로봇(5종 15대)의 센서 및 영상 정보를 실시간 
수집, 관제하는 시스템/AI(인공지능) 기능을 탑재하여 오류, 이상 상황 시 원격으로 로봇 제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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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사업 리플렛 (파일별첨)


